
의료용 부직포 특허경쟁 불꽃
특허청 , 1996- 2000년 33건 출원 … 세계시장 50억달러 수준

국내 부직포 메이커들이 세계 의료용 부직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용 부직포 기술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중·선진국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용 부직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료용 부직포는 혈액을 여과시키는 여과필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입는 1회용 가운, 수술

시 환자에게서 흘러나는 체액, 혈액 등을 닦아내는 흡수용 부직포, 그리고 붕대, 파스용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의료용 부직포는 대부분 1990년대 중반까지 단섬유를 여러 층으로 적층시킨 시트의 표면 또는 이면에 바늘

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상하운동에 의해 펀칭됨으로써 바늘에 의해 얽힘작용을 받은 섬유들이 섬유간 내부에서

기계적으로 서로 엉켜 일정한 두께를 갖는 니들펀칭(Needle Punching) 방법으로 제조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방사기에 있는 유동 상태의 고분자(폴리머)를 압축공기로 방사기 노즐을 통해

배출시키고 배출된 연속섬유를 컨베이어상에 적층시켜 시트를 형성시키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방법, 초극

세사 섬유를 균일하게 시트상으로 적층시키고 적층된 섬유를 재봉해 시트를 얽히게 해 만든 스티치본드(Stitch

Bond) 방법, 단섬유를 여러층으로 적층시킨 시트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있는 노즐로부터 나오는 고압의 물을

분사해 시트상에 미세한 구멍을 형성시킨 후 건조하는 스펀레이스(Spunlace) 방법 등으로 제조하고 있다.

의료용 부직포의 국내특허 출원은 1981-95년 16건에 불과했으나 1996-2000년에는 3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에 특허 출원된 33건은 섬유의 중합·방사하는 방법 6건, 시트의 형성 및 결합시키는 방법 12건, 체액

흡수성 및 항균처리 등 가공방법 15건으로 기술력 및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의 출원건수가 많은 편이다.

세계 부직포 시장규모는 약 5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의료용 부직포 시장은 연평균 8% 성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기술력이 우수한 특허권을 먼저 보유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고흡습성 및 항균기능을 가진 부직

포, 상처치료용 부직포 등 가공분야에서의 첨단의료용 부직포가 개발돼 의료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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